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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…문학인의 숲 조성
- 숲, 나무 다룬 문학 100선 선보여… 문학을 통한 숲사랑 정신 확산

 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

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.

 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, 한국문인협회, 세계전통

시인협회, 국제PEN한국본부, 한국소설가협회,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

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

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.

 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·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

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

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‘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

-빅토르위고’, ‘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-헤르만 헤세’ 

‘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,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-윤동주’ 등이 있다.

  남성현 산림청장은 “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

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”라며 “우리 숲에 문화의 

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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